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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농구 국민은행, '국보 센터'  박지수와 재계약…2년 총액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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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여자프로농구 청주 KB국민은행, 박지수와 재계약 체결. (사진=청주 KB국민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여자프로농구 청주 KB국민은행이 통합 우승 주역인 '국보 센터' 박지수와 동행을 이어간다.

국민은행은 14일 "박지수와 자유계약(FA) 재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연간 5억원으로 총액 10억원"이라고

알렸다.

여자프로농구 최고 연봉 기록을 경신한 박지수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함께하는 동료들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

리겠다"고 재계약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6월 유럽 도전을 마치고 돌아온 박지수는 직전 시즌 중위권에 그쳤던 국민은행을 단숨에 우승 후보로 급부상시켰다.



박지수는 정규리그 24경기 동안 평균 23분21초를 뛰었고, 경기당 16.5점 10.1리바운드 2.6도움 1.7블록 등을 기록하며 국민

은행을 정상에 올려놓았다.

WKBL 전체에서 득점은 3위, 리바운드는 2위, 블록은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박지수는 정규리그 4라운드와 5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 통산 19번째, 20번째 MVP를 기록하며 자신이 보유한 라

운드 MVP 수상 횟수 단독 1위 기록을 계속 경신했다.

국민은행은 박지수와 함께 정규리그에 이어 챔피언결정전까지 제패하며 2018~2019시즌과 2021~2022시즌에 이은 통산 3

번째 통합 우승을 달성했다.

박지수는 다음 시즌도 국민은행 유니폼을 입고 '백투백 챔피언'에 도전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은행은 올해 FA 대상자 10명 중 이채은, 사카이 사라, 이윤미, 김민정, 박지수까지 5명과 재계약을 맺었다. 강이슬은

아산 우리은행으로 떠났다.

국민은행은 "오랜 시간 함께 한 선수들과 서로의 믿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추가적인 전력 구성에 집중할 계

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triker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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